
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심사 총평

올해 안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 지원에는 총 10개 전시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지원이 

있었고, 서류 심사에서 총 5개 전시를 선정하여 면접 심사를 진행하였다. 

청년 예술가부터 중견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각 프로젝트의 주제와 기획이 저마다의 조

형성과 색채를 지녔으나, 본 심의에서는 예술성,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다음 세 명의 

예술가를 선정하였다. 

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지 올해 30년이 되는 안예환 작가는 중심 오브제인 ‘보자

기’ 작업을 위시로 지난 작업과 오늘의 작업을 아카이빙하는 회고전 성격의 전시를 기

획하였다. 이번 전시는 안예환 작가의 예술 인생을 톱아 보는 동시에 1980년부터 이어

진 여성주의 미술사의 공백을 채워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기대된다. 

‘영원과 미술’이라는 주제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 온 김세중 작가는 기존 주제와 연

결되면서도 ‘돌멩이’라는 새로운 오브제를 통해 모더니즘 미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

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사업이다. 

청년 작가로 꼽을 수 있는 이재이 작가는 문학적 글쓰기에서 받아쓰기라는 인문학적 

소재로 물질적 표현 방식과 상호 작용하는 융합적 예술 현상을 보여주려는 침신성이 

주목된다. <딕테>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해석해 나갈지, 그 실험적 태도가 

기대되는 사업이다. 

어려운 예술 환경 속에서도 지침 없는 열정으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창작해 내는 

안산의 예술가들에게 기대와 응원을 함께 보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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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시각예술창작지원 분야


